
【시무식 덕담】

  올해는 제33대 집행부가 마무리되고 제34대 집행부가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
해입니다. 모두들 자기 업무에 충실하여 제33대의 업무성취가 원만할 수 있도
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. 지난 동안 미진한 것들은 없는지 잘 살펴서 
임기 초 선정한 핵심 주요 과제의 성과를 정리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
이고, 우리로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행복이 전해지는 뿌듯한 한해
를 만들어 가도록 능동의 역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.

  종무원 개개인 간에, 그리고 부서간에 서로 충분이 이해하지 못하면서 상대
를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은 소통의 부재이고 다툼이고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
습니다. 나의 시각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동료의 시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
도 종단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상호 교감하면서 희망의 새해를 만들어 
가기를 바랍니다.

  종단에 대한 깊은 애정과 공심으로 사회와 종도들의 찬탄과 축복 속에서 한 
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. 그리고 지난 종무식 때 한 얘기들
을 마음에 잘 담아 업무에 임해주기 당부합니다. 총무원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
이며 종무행정의 주체이기에, 공적도 과오도 다 여러분 스스로의 것이라 생각
해야 하며, 이러한 자긍심과 책임으로 종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.

  새로운 다짐이 없다면 신년의 의미도 약해지지만, 매년 하는 신년 계획을 반
복하듯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쓸모없는 습관일 뿐입니다. 무엇이든 구
체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새로움이라 할 것이며 새해를 맞이
하는 의미입니다.

  통합종단 출범 50주년이 지나고 다시 첫해입니다. 마냥 좋은 일이 오기만을 
기다리지 말고, 나의 원력으로 한 해의 소중한 종단 역사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
실천이 있다면, 종도의 공감과 불자의 따뜻한 격려가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시 
되돌아 올 것입니다. 올 한해도 두루 평안하기를 축원합니다.


